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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개괄과 이슈

도입

음악치료 핸드북은 음악치료라는 매우 흥미로운 분야를 소개한다. 각 장마다 다른 저자들이 다양한 관

점들을 제시하고, 음악치료에 대한 폭넓고 다채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여러 세기 동안 음악이 치유적

으로 사용되어왔고, 공식적인 학문분야로 자리 잡은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음

악치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치료접근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음악치료의 다양한 주요 개념들과 이슈들을 소개하는데, 제1부에서는 이와 

같은 흥미로운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제1장 ‘직업으로서의 음악치료’는 음악치료의 정의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음악의 사용과 음악치료가 

어떻게 다른지, 음악치료의 역사, 대표적인 치료대상군과 임상현장, 치료과정,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

한 교육과정과 임상훈련, 음악치료에서의 연구와 근거기반 실행의 중요성, 출판물과 국제적인 관심사, 

다학제간 협력, 최근 음악치료에 대한 홍보자료 및 음악치료와 음악치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

에 대해 다룬다. 

이어 ‘음악치료의 역사(제2장)’에서는 고대 다양한 문화권에서 음악이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부

터 시작하여 음악치료의 출현과 현재까지의 확장 과정에 대해 세계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장에서

는 1950년에 미국에서 전미음악치료협회(NAMT)가 설립되고 그 무렵부터 전문적인 음악치료 훈련프

로그램과 기관이 설립된 것을 포함하여 20세기에 걸쳐 보다 공식적인 음악치료 접근법이 발달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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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음악치료의 미학적 토대 : 음악과 정서(제3장)’는 음악치료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인 정서에 대해 내담자의 능동적인 음악 만들기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정서

는 음악이 유도하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음악 안에서, 음악을 통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정서의 근원은 어디인지, 음악 만들기 과정에서는 정서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정서

의 음악적 표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탐색한다. 

‘음악치료와 뇌(제4장)’에서는 음악이 뇌에서 처리되는 과정 및 신경체계의 나머지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논의한다. 음악인지와 인지과학 분야는 음악의 인식 및 처리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는데, 이러한 정보는 음악치료사들로 하여금 인간의 기능에 미치는 음악의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뇌의 변화가 어떻게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돕

는다. 최근 몇십 년간 이러한 관계에 대한 지식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는데, 이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특히 음악치료와 연관 지었을 때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다룬다. 

‘음악치료와 문화적 다양성(제5장)’은 음악치료의 실행과 관련 있는 문화적 이슈들을 살펴본다. 음

악은 문화의 차이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음악의 선곡에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함께 소속된 문화가 나타나며, 문화는 음악치료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장에서는 

음악치료 내 문화적 다양성의 발전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음악치료사들의 고

정관념과 자민족 중심주의를 살펴본다. 또한 문화적 공감과 문화기반 음악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음악

의 역할을 강조한다. 

‘음악치료 윤리(제6장)’는 윤리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살펴보고 탐색한다. 윤리의 유형, 핵심적인 윤

리 원리, 나라마다 다른 윤리 강령들을 소개한다. 비밀 유지, 다중적 관계, 소셜 미디어에 관련된 윤리

적 이슈들을 강조하고 여러 윤리적 이슈와 딜레마를 살펴본다. 

진단평가는 음악치료 과정의 일부이다. 진단평가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러한 진단평가를 주제로 제7장, ‘음악치료 진단평가’는 심리검사의 특성을 포함하여 다양

한 유형의 진단평가들을 검토하고 진단평가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슈들을 다룬다. 

‘음악치료 연구(제8장)’는 음악치료의 연구와 임상 사이를 연결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양적, 질적, 

혼합연구를 포함한 음악치료 연구방법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각 연구방법에 대한 음

악치료 연구의 사례들도 소개한다. 연구주제의 중요성과 연구주제가 어떻게 연구방법의 설계로 이어

지는지도 다룬다. 

‘음악치료의 근거기반 실행(제9장)’은 음악치료에서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엇인지, 근거기반 

실행의 과정에 대해 정의하고 논의한다. 양적근거뿐 아니라 질적근거의 필요성도 다룬다. 근거기반 임

상분야로서의 음악치료에 대한 정보들을 제시하며, 음악치료에서 활용 가능한 근거와 함께 음악치료

와 음악요법을 다룬 코크란 리뷰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음악치료 기법(제10장)’은 수용적 기법(감상기법), 작곡기법, 즉흥기법, 재창조적 기법(연주기법)으

로 분류되는 네 가지 기법을 정의한다. 각각의 기법은 내담자가 치료적 과정에서 음악을 경험하는 서

로 다른 네 가지 기법을 이야기한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내담자군 대상의 임상사례들을 통해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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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의 변화와 응용에 대해서도 다룬다. 

각각의 장들은 특정 주제하에 음악치료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지만, 각 주제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러 편의 논문들, 편저서나 심지어 독립적인 저서들을 통해 대

부분의 주제들은 심층적으로 다뤄져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보가 발전되고 업데이트되며 재기록될 

것이다. 각 영역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독자들은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음악치료는 사람들의 기능발달, 행동수정, 

생활 속 장애 요소의 극복을 돕는다. 음악

치료사는 내담자－음악－치료사 간의 독특한 관

계 형성을 통해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치료를 제

공하며, 이를 위해 내담자의 경험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즉흥연주를 비롯한 악기연주·작곡·

감상 등의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활용한다. 하나

의 직업 영역으로서의 음악치료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교육기관, 병원, 정신 보

건 시설, 개인 치료센터 등의 환경에서 의료행위

의 한 형태로서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

듭해왔다. 이 장에서는 음악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음악치료 영역의 

광범위한 실제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 다

룰 것이다. 

음악치료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미국음

악치료협회(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AMTA)는 음악치료를 “인증된 음악치료 프로그

램을 이수한 전문치료사가 임상상황에서 개별

화된 치료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근거에 기반하

여 임상적 음악중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www.musictherapy.org). Bruscia(1998, 

p. 20)는 “음악치료는 치료사가 내담자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서 음악적 경험과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치료적 관계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변

화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중재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세계음악치료연합회(World 

Federation of Music Therapy, WFMT; www.mu-

sictherapyworld.net)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치료협회에서 음악치료에 대해 각각의 정의

를 내리고 있다. 

음악치료사는 치료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특

정한 음악적 요소 및 치료사와의 관계를 활용하

여 내담자의 감정과 기억에 접근하고 행동을 구

직업으로서의 음악치료

   Barbara L. Wheeler

이인용 역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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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하며, 사회적 경험을 제공한다. 음악치료의 

기법은 능동적일 수도 있고 수용적일 수도 있다. 

능동적 기법(active method)은 내담자가 음악적 

행위를 하는 것(doing)과 관련 있는 반면, 수용적 

기법(receptive method)은 내담자가 음악적 경험

을 받아들이는 것(receiving)으로서 대개는 감상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두 기법 모두 감정과 경험을 

언어로 다루는 구두적 절차(verbal process)가 포

함될 수 있으며, 특히 성인 대상의 치료에서 유

효하다.

음악치료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기법은 즉흥연

주, 연주 및 재창조, 작곡, 감상의 네 가지로 나

눌 수 있다(Bruscia, 1998). 즉흥연주는 내담자가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가는 상관없이 음악을 만

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둔다. 연주 및 재창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음악을 배우거나 연주하는 

것이며, 작곡은 내담자가 노래·가사·기악곡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감상, 즉 수용적 음악치료는 

내담자가 음악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다. 음악치

료사는 이 모든 음악적 경험의 과정들이 용이하

도록 돕는다.

치유적 음악의 역사

음악은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치유적 목적으

로 사용되어왔다. 가령,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악령을 쫒아내기 위해 하프를 연주한 이야기라

든지, 원시시대에 주술사들이 사람들의 몸에서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 음악과 춤이 결합된 주술 

의식을 행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이다. 

건강에 대한 관점이 진화함에 따라 건강증진의 

측면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위상 또한 변화되어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음악이 활용되고 있다. 음악과 음악치료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문화다각적 관점을 바탕으

로 이 책의 다른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음악치료의 초기 형태는 190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고,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협회

들이 조직되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보

다 공식적인 음악치료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

한 후 재향군인병원에서 치료 중인 군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했던 시대적 상황과 이들을 대상으

로 전문가들이 연주한 음악이 도움이 된다는 연

구결과가 맞물려 등장했다. 미시간주립대학교

는 1944년에 최초로 음악치료 교육과정을 개설

했고, 그 뒤를 이어 캔자스대학교, 시카고음악

대학, 스톡턴의 퍼시픽대학, 밀워키의 알버노대

학에도 음악치료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www.

musictherapy.org 참조). 최초의 미국 내 음악치료

협회인 전미음악치료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NAMT)는 1950년에 결성되

었다. 미국에서의 음악치료 분야는 지난 6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양

상으로 음악치료 분야가 생겨났으며, 음악치료

의 활용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

치료와 치유음악학회(Society for Music Therapy 

and Remedial Music)가 1958년에 설립되었다. 이

후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식적으로 음악치료협회

들이 결성되었고, 음악치료는 전 세계에서 꾸준

히 발전해왔다. 

오늘날의 음악치료

내담자 및 치료환경 

음악치료는 신체적·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인 및 아동에게 행해질 수도 있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활용될 

수 있다. 음악치료는 다양한 진단을 받은 내담

자들을 치료대상으로 한다. 표 1.1과 1.2에서 제

시한 내담자 유형은 여러 내담자 집단 중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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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지만 치료빈도가 높은 집단부터 낮은 집

단의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숫자는 각 유형의 내

담자 그룹을 치료하고 있다고 응답한 음악치료

사의 수를 나타내며, 표에 반영된 자료들은 미국

의 정보이다(AMTA, 2013).

치료과정

음악치료의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 

Gfeller와 Davis(2008)에 따르면, 음악치료의 과

정은 (1) 의뢰(referral), (2) 진단평가(assessment), 

(3) 치료계획의 수립(treatment planning), (4) 진

행 상황 기록(documentation of progress), (5) 평

가 및 종료(evaluation and termination)의 다섯 단

계를 포함한다. 첫 번째 단계인 의뢰는 다른 분

야의 전문가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면, 언어적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음악치료를 권유하는 정신과 의사나 악기를 배

우는 것이 아동의 소근육 협응력 혹은 호흡기능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교사가 음악치료

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뢰 과정은 지역사

회 내에서 혹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뢰의 예로는 수술을 앞둔 환

자의 불안해소를 위해 간호사가 음악치료를 권

하는 경우, 정신병원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환

자가 구조화된 집단 음악활동을 통해 타인과 상

호작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간호사가 환자

에게 음악치료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들은 의뢰가 발생하는 수

많은 예 중 두 가지에 불과한 것이다. 내담자가 

개인적 필요에 의해 음악치료사에게 직접 연락

하여 자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음악치료 과정의 다음 단계인 진단평가는 내

담자의 고유한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음악치

료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표 1.1  음악치료 내담자 유형 분포 

발달장애 : 215
자폐스펙트럼장애 : 204
정신건강 문제 : 182
알츠하이머병/치매 : 165
행동장애 : 159
노인 : 152
학령기 아동 : 132
말기 환자 : 127
정서장애 : 119
신경장애 : 118
중복장애 : 105
신체장애 : 103
유아 : 103
발화장애 : 100
암 : 98
이중 진단 : 95
뇌졸중 : 94

약물남용 : 91
학습장애 : 89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79
두부 외상 : 78
음악치료 전공생 : 78
내/외과 : 69
파킨슨병 : 69
시각장애 : 75
청각장애 : 59
만성 통증 : 49
재소자 : 34
레트 증후군 : 28
학대/성적 학대 : 24
비장애인 : 22
섭식장애 : 17
혼수상태 : 17

   주 : 해당 항목에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으므로, 응답 수는 응답자 수를 초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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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단평가의 과정은 치료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 지침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진단평가는 다

양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내담자가 음악활동을 

하는 동안 치료사가 내담자의 반응을 관찰·평

가하는 체계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 관

찰·구두 면담·지인 면담·음악치료 의뢰서를 

비롯한 의학적·교육적 기록 검토 등과 같이 비

교적 덜 정형화된 형태가 포함될 수도 있다. 

다음 단계는 치료계획의 수립이다. 이 단계에

서는 의뢰서에 기술된 내용과 진단평가에서 발

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의 목표와 목적을 수

립한다. 이 단계는 내담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

하면서 관련 학제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 하지만 음악치료사가 단독으로 내담

자의 요구와 흥미를 고려하여 치료계획을 수립

할 수도 있고, 제3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진

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은 치료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와 목적에 따른 음악치료 실행 단계이다. 치

료는 여러 다른 기법들을 활용하여 진행되는데 

앞서 기술한 즉흥연주, 작곡, 재창조, 감상(수용

적 기법) 등이 주로 사용된다. 많은 음악치료 관

련 문헌들이 이러한 치료기법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치료가 이루어지는 동안, 앞서 설정한 목표와 

목적과 관련하여 일정한 형태의 평가를 수행한

다. 평가는 일정 기간의 치료 후에 내담자의 진

전 정도나 치료기법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것

이다. 평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치료 전이나 치

료 중 혹은 치료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

막 단계인 치료의 종료는 치료목표에 도달했거

나 혹은 치료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내담

자나 치료사가 해당 시설이나 지역을 떠나는 경

우에 일어난다.

음악치료, 음악요법, 음악교육 및 기타 적용 분야 

사람들을 돕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음악을 사용

하는 이들은 음악치료사만이 아니다. Dileo(2013)

는 음악과 의학(Music and Medicine) 저널에 실린 

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음악과 의학 영

 표 1.2  음악치료사의 근무 기관 

유치원, 초·중·고교 : 105
양로원/요양원 : 102
호스피스/애도 지원 서비스 : 88
대학교 : 71
입원 정신병동 : 65
사설 치료센터 : 62
지역기반 서비스 : 50
어린이병원 및 병동 : 42
종합병원 : 39
사설 음악치료센터 : 36
정부기관 : 36
성인 주간보호센터 : 34
재활시설 : 31
아동/청소년 치료센터 : 29

어린이집/유치원 : 29
교도소 : 28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23
조기 특수교육 프로그램 : 23
주간보호/치료센터 : 22
노인 정신병동 : 19
중급보호시설 : 19
외래 병동 : 19
비요양 노인 시설 : 18
약물/알코올 프로그램 : 16
전역 군인 지원 시설 : 16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센터 : 16 
종양내과 : 15

   주 : 해당 항목에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으므로, 응답 수는 응답자 수를 초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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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치료행위가 (1) (의료인

이나 음악치료사에 의한) 음악가의 치료, (2) (의

료인문학, 의학교육, 보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의학, 보건교육 분야에서의 음악활용, (3) (음악

가, 의료인, 음악치료사에 의한) 환자 및 직원을 

위한 음악연주, (4) 기초적 연구의 네 가지 범주

에 속한다는 점을 밝혔다. 세 번째 범주인 환자와 

직원을 위한 음악연주 항목에서는 눈에 띄는 언

급이 있는데, 바로 “의료인력의 불안, 고통, 자율

신경 반응도를 경감시키고 환자의 상태와 안녕을 

증진하고자 음악을 이용하는 것(p. 113)”을 음악

요법(music medicine)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 경

우에는 환자 혹은 의료진이 선택한 녹음 음악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또한 Dileo는 “(이 경우

에도) 양자 간에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나, 이는 

음악적 경험을 통해 발전하는 관계가 아니라 제

공된 의료서비스를 토대로 한다”라고 설명한다

(p. 113). 기초적 연구범주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신경과학(음악적 처리와 생산과 관련된 신경해

부학, 음악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 음악지각, 음

악기억, 뇌가소성, 음악과 주의집중 및 학습, 기

억, 발화, 언어, 운동기능, 영성 간의 관계), 음악

에 대한 심리학적 반응 등을 비롯한 일련의 선행

연구 주제들을 기술하고 있다(pp. 114~115). 이

와 더불어 “특수 집단의 음악적 성향, 자질, 기호, 

능력”들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p. 115). 

2009년에는 의료분야에서의 음악활용에 대한 통

합적인 관점을 촉구하고 음악을 활용하는 치료의 

실제와 연구의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제음악

의학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and 

Medicine)가 설립되었다. 

건강증진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음악을 활

용하는 또 다른 경우는 의료분야에 예술을 접목

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예술과 사람들을 연결함으로써 건강과 치유를 

이루고자 하는(Society for the Art in Healthcare, 

2011)”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다. 예술을 의료환

경에서 활용하는 음악가들은 더 나은 건강상태

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음악을 사용하기도 한다.

음악교육과 음악치료에는 공통적인 측면이 있

다. 일반적으로 음악교육이 건강증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종 음악교육에 종

사하는 사람들은 음악치료사들이 음악을 사용하

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음악을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두 영역의 주된 목적은 다르다. 음악치료

에서는 건강증진을 1차적인 목적으로 여기지만, 

음악교육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연주·청

음·감상과 같은 음악적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

이다. 음악치료에 참여하면서 음악적 기량이 향

상되고, 음악교육에 참여하면서 건강이 증진되

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엄연히 두 

영역의 기본 목적은 다르다. 

의료분야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음악을 사용

하고 있고, 음악치료와 관련된 연구주제들을 활

용하고 있다. 음악교육자, 음악심리학자, 음악사

회학자, 신경음악학자(음악에 대한 반응을 연구

하는 신경학자)는 음악치료사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동일한 분야를 다루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음악교육자는 특수 아동을 다룰 때 음악이 학습

에 도움을 주거나 언어능력 발달을 촉진시킨다

는 근거를 찾고자 음악의 치료적 측면에 관심을 

가진다. 음악심리학자의 경우에는 음악치료 분

야에 필요한 많은 기초 연구들을 제공하는데 이 

자료들은 음악치료사가 하는 일에 대한 토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리듬이 동작의 구성을 돕

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는 음악치료사가 

신경학적 문제를 가진 사람의 신체움직임을 돕

기 위한 음악치료 기법을 고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음악사회학자는 음악의 사회적인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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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는데, 음악치료사로 하여금 집단 구

성원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떻게 음악을 사

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신경음악학자는 뇌가 어떻게 음악을 처리하는지

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이는 사람이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이

것이 음악치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

히는 데 기여한다. 최근 몇 년간 음악처리 과정

에서 뇌와 중추신경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경

이적인 발전이 있었고, 그 연구결과와 새롭게 발

견된 사실들은 음악치료의 진단평가·적용·실

제에 폭넓은 영향을 끼쳤다. 음악은 혈압, 호흡

수, 근긴장도 및 다른 생체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리학적 반응과 해부학적 

측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음악의 영향에 관심

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발견들이 수많은 

의학적 영역에 적용되면서 음악은 인간의 신체

반응을 이끌어내며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정과 임상 훈련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과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어느 교육과정에서든 

임상훈련은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는 AMTA가 음악치료 교육과 훈련의 

기준을 정하고 감독한다. 음악치료 교육과정은 

70여 개의 승인된 교육기관의 학부 혹은 학부 이

상의 학위 과정에 개설되어 있다. 학부 과정에서

는 음악·임상·음악치료의 기초와 이론에 대한 

입문 수준의 역량을 키워야 하며, 교과목 이수

와 함께 인턴십을 포함한 1,200시간의 임상훈련

을 마쳐야 한다. 많은 대학에서 음악치료 석·박

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음악치료사들은 특수

교육, 사회복지, 노인학과 같은 관련된 분야에서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기도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

한 과정을 관리하면서 정식 교육과정 및 임상

훈련 요건들을 발전시켜왔다. 세계음악치료연

합회(WFMT)는 음악치료 교육과정을 개발 중

인 나라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 교육과 

실습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1999; Wheeler & 

Grocke, 2001). 

음악치료의 일부 분야에는 전문 훈련과정이 

따로 있다. 이러한 훈련과정은 일반적으로 졸업 

후 과정으로 제공되며, 추가적인 훈련이수 및 전

문기술을 인정하는 증서를 수여한다. 이와 같은 

훈련과정에는 노도프－로빈스 음악치료(Nordoff

－Robbins Music Therapy), GIM(Guided Imagery 

and Music), 분석적 음악치료(Analytical Music 

Therapy), 신경학적 음악치료(Neurologic Music 

Therapy) 등이 있다. 이러한 훈련들의 근간이 되

는 접근법들은 이 책의 다른 장에 소개되어 있

다. 음악치료사들은 이외에도 다양한 관련 분야

에서 추가 연수를 받기도 한다. 

자격인증 및 면허

음악치료는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고 나름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악치료사로 활동하기 위한 요건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음악치료사에 대한 교육지침, 자

격요건, 정부의 규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음악치료사가 음악치료를 하거나 치

료비를 지불받기 위해서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

쳐야 하는 나라가 많은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음악치료협회 차원에서 음악치료에 대한 규정을 

관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의 인증 절차가 마

련되어 있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는 음악치료 교

육이나 자격증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를 음악치

료사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려는 빈번하게 있어왔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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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역시 해당 국가에 따

라 다르다.

미국의 음악치료사 인증위원회(Certification 

Board for Music Therapists, CBMT, www.cbmt.

org)는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

격인 공인 음악치료사(MT－BC)가 되기 위한 요

건을 규정하고 음악치료사의 기술이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기 위한 일부 요건은 지

방정부의 법규로 정하기도 한다. 한 예로 면허 

취득 절차는 각 주(state)마다 다르며 많은 주에서 

음악치료사에 대한 면허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 어떤 주에서는 음악치료사가 상담

사 혹은 다른 자격까지 함께 부여받기도 한다. 

음악치료사들은 단지 음악을 활용하는 것 이

상으로 폭넓은 접근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예술

치료사로 일하기도 한다. 뉴욕 주에서는 많은 음

악치료사들이 창의적 예술을 활용한 심리치료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인 공인 예술치료사(Licensed 

Creative Arts Therapists, LCATs)를 겸하고 있다. 

어떤 음악치료사들은 예술치료사, 춤/동작치료

사, 연극치료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예술치

료 팀의 일원으로 일하기도 한다. 

연구 및 근거기반 실행 

연구는 음악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Gaston(1968)이 이론, 임상치료, 연구가 서로를 

지지하는 삼각대의 세 축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고 주장한 이래로 연구는 치료와 긴밀히 연결되

어왔다. Bruscia(1995, p. 21)는 연구를 “발견이나 

새로운 자각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자기감시

적인 탐구과정으로서 기록, 배포되어 기존 지식

이나 실제를 수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

로 정의한 바 있다. 음악치료사들은 연구를 통해

서 자신들의 일과 그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거나 그들이 참여하는 과정들에 대해 더 알아

가고, 관심 분야를 탐색해볼 수 있다. 연구는 음

악치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음악치료 연구에는 여러 연구방법들이 사용되

고 있다. 그중에서도 양적연구 방법은 음악치료

가 직업으로 발전된 이래로 줄곧 이용되어왔다. 

질적연구 방법은 1980년대에 그 중요성이 주목

받기 시작하여 지금은 다양한 관점에서 음악치료

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최적의 정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혼합연구 방법을 사

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 외의 연구방법에는 

음악조사, 역사연구, 철학연구 등이 있다.

근거기반 실행(Evidence－based practice, EBP)이

란 “개별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서 현재까지 입증된 최선의 근거를 양심적이고, 

솔직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근거기반 

의료(evidence based medicine)를 실천한다는 것

은 전문가 개개인의 임상 전문지식을 체계적 연

구에서 도출된 최적의 임상근거와 통합하는 것

을 의미한다(Sackett, Rosenberg, Gray, Haynes & 

Richardson, 1996, p. 71).” EBP는 (1) 과학적 문

헌에 대한 체계적 검토, (2) 전문가의 경험과 의

견, (3) 임상적 의사결정 및 치료/중재 계획에 대

한 환자/내담자의 선호와 가치가 통합되어 사용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든 의료전문가들은 EBP를 따라야 하며, 음

악치료사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다룬 바 있는 

음악치료에 대한 AMTA의 정의에도 “근거에 기

반을 둔 음악중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표

현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 음악치료 연구의 

중요성은 1950년에 설립된 NAMT의 6대 주요 

목표 중 첫 번째에서 “연구계획을 보고하고 장려

하기 위하여”라고 기술했을 때 이미 인지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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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illiland, 1952, p. v). 연구는 음악치료의 발

전에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출판물

음악치료 관련 출판물에는 서적들과 함께 여러 

학술지들도 포함된다.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출

판된 학술지에도 음악치료에 대한 정보들이 담

겨 있다. 

영어로 정기간행되는 음악치료 학술지에는 미

국에서 출간되는 Journal of Music Therapy, Music 

Therapy Perspectives와 그 외 국가에서 출간되는 

Canadian Journal of Music Therapy, British Journal of 

Music Therapy, Australian Journal of Music Therapy, 

New Zealand Journal of Music Therapy,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Voices: A World Forum for Music 

Therapy 등이 있다. 이 가운데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와 Voices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국가의 음악치료협회에서 발행한다. Voices에 실

리는 논문 중 일부는 영어 원문과 함께 다른 언

어로 번역되어 실리기도 한다. 영어로 간행되는 

학술지들과 함께, 독일어로 출간되는 Musikthera-

peutische Umshcau도 독일에서의 음악치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치료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국제 학술지

인 The Arts in Psychotherapy도 상당수의 음악치료 

관련 논문을 게재한다. Music and Medicine: An In-

terdisciplinary Journal은 음악치료, 음악요법 및 음

악과 의학의 여러 측면에 대한 논문들을 게재한

다. 이 학술지는 국제음악의학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and Medicine)의 후원을 받

으며 논문 초록을 여러 언어로 게재한다. Jour-

nal of the Association of Music and Imagery(AMI)는 

BMGIM(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혹은 GIM)에 중점을 둔다. 

치료의 차원

음악치료사들은 진행 중인 치료상황 혹은 내담

자에게 유용한 치료의 차원(level of practice) 또

는 깊이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도움이 된

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 이전에 나는 

Wolberg(1977)가 제안했던 심리치료의 차원이

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심리치료로서의 음악치료 

역시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제시한 바 있

다(Wheeler 1983; Houghton et al., 2005). 지지적, 

활동중심 음악치료(supportive, activities－oriented 

music therapy)에서는 치료의 목적이 치료적 활

동(필요시 구두 활동 포함)을 통해 달성된다. 이 

차원에서 치료하는 음악치료사는 내담자가 적응 

행동을 정착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행동이 왜 일어났는가는 중요

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재교육적, 통찰 및 과정중심 음악치료(reeduca－

tive, insight－, process－oriented music therapy)에

서는 감정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통찰이 유도되고 

결국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때 음악은 치료에 필

수적인 감정적, 인지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차원의 음악치료는 일반적으

로 접근 가능한 감정보다 더 깊은 감정수준에 도

달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Zwerling(1979)이 

예술치료의 독특한 특징으로 언급했던 것이다. 

재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통찰중심 음악치료에서 

논의되는 감정들은 상대적으로 의식적인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과 대인관계 반응

과 같은 내담자의 현 상태에 집중함으로써 유도

해낼 수 있다. 

재건적, 분석적, 정화중심 음악치료(reconstruc－

tive, analytically, catharsis－oriented music therapy)

에서는 무의식적인 문제들을 끌어내고 성격의 

재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음악치료 기법들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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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보다 깊은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음악

의 힘이 무의식적인 문제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

되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의 목표는 개인이 성장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지나왔거나 마무리됐

던 상황들을 다루는 데 있다. 분석적 음악치료나 

GIM과 같은 특정 음악치료 기법에서의 상급 단

계 훈련이 이러한 치료기술들을 연마하는 데 도

움을 주기도 하나, 이 차원에서의 치료는 일반적

으로 음악치료 학위 과정에서 제공하는 훈련 이

상을 필요로 한다. 

국제적 동향 

앞서 언급한 대로 음악치료는 여러 나라에서 각

기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왔다. 음악치료는 세

계 여러 곳에서 잘 정착되어 있다. 미국을 포함

한 많은 나라에서 음악치료사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기준, 음악치료에 대한 정부 규정, 활발한 

음악치료협회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학술

지 Voices(www.voices.no)에 게재되는 이달의 국가

(Country of the Month) 항목은 다양한 국가에서

의 음악치료 위상에 대해 살펴보기 좋다. 

어느 곳에 있든 인터넷을 통해 음악치료사들 

간 소통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음

악치료사들은 세계 곳곳의 동료들과 꾸준히 교

류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음악

치료에 대한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제 언

급할 웹사이트들에서는 음악치료사 및 음악치료

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교류의 기

회를 제공하고 날로 증가하는 소통과 관심에의 

요구를 지원해주고 있다. 

세계음악치료연합회(WFMT; www.musicthera-

pyworld.net)는 음악치료의 세계적인 발전과 홍보

에 기여해왔다. 이 웹사이트는 국제 음악도서관, 

일정의 공유, 전 세계 학생들의 경험 공유 공간

을 포함하며 방대한 양의 국제적인 음악치료 관

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WFMT 이외에도 여러 음악치료협회들의 연합

체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중의 하나인 유럽 음악

치료연합(European Music Therapy Confederation, 

EMTC; emtc－eu.com)은 1990년에 유럽 음악치료

사들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포럼으로 결성되었다. 

EMTC는 유럽에서의 전문 훈련과정의 발전을 촉

진하고 회원국 간의 상호교류와 협업을 발전시키

기 위해 힘쓰고 있다. EMTC는 3년마다 개최되는 

유럽 음악치료학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

해 음악치료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생각을 나누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음악치료위원회(Latin American 

Committee of Music Therapy, CLAM)는 세계 음

악치료 학계에의 동등한 참여와 지역 내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에 설립되었다. CLAM은 

3년에 한 번 회원국 중 한 곳에서 개최되는 학회

를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은 국제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음

악치료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도 커뮤니케이션

의 혁신을 가져왔다. 음악치료사들은 수많은 인

터넷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치료사들 또는 

일반 대중들과 소통한다. 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기술이 주

기적으로 개발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급속하게 일어나

므로 일일이 열거하여 기록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이다. 최근에는 음악치료사를 비롯한 수많

은 사람들이 블로그, 팟캐스트(Podcast), 페이스

북 그룹(Facebook Group), 링크드인(LinkedIn), 

핀터레스트(Pinterest), 스카이프(Skype), 유튜브

(YouTube), 전자책, 온라인 저널 및 기타 여러 방

법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음악치료사 개인, 음악




